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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디자이너, 메타버스에서 인천을 디자인한다

- MZ세대가 디자인하는 미래인천, 청년시민디자인단 활동 기지개 -

인천시가 메타버스를 활용해 청년들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디자인

한다.  

※메타버스(metaverse):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, 경제, 문화적 활동을 하는

따위처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.

인천광역시는 젊은 MZ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시민디자인

단 31명을 모집해, 지난 29일 아바타가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메

타버스 플랫폼(ifland)에서 ‘인천광역시 청년시민디자인단 사전설명

회’를 진행했다고 밝혔다.

시는 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3년째 220

여명의 시민디자인단을 구성해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

고 있다. 

이날 설명회는 청년들이 아바타로 참석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

시작했다. 또 시민디자인단의 운영취지와 진행방법, 도시디자인의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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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. 앞으로는 다양한 

도시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 

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“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청년세대와 

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위해 메타버스 회의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

게 됐다”며 “다양한 소통방식을 통해, 다양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

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시는 미래 인천의 도시, 건축, 시설물 등 전반에 대한 밑그림

을 그리기 위해 ‘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(5개년)’을 수립 

중에 있으며, 오는 8월 용역이 마무리된다.

시는 이번 5개년 계획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, 관내 중·고

등생들을 대상으로 인천 도시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

다. 특히, 6개 대학 7개 학과와 함께 관학 협업을 통해 올해 1학기 수

업에 인천의 도시디자인 연구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.

[사진1] 「인천광역시 청년시민디자인단 사전설명회」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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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 「인천광역시 청년시민디자인단 사전설명회」이미지


